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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이 주가 지났다. 남들처

럼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

뜻한 바가 있어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5월부

터 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. 첫 주는 종전처

럼 친정 엄마가 자주 오셔서 아이들 식사도 챙겨

주시고 청소며 빨래도 도와주셔서 그럭저럭 수월

하게 지나갔다. 그 다음 주부터는 엄마도 스케줄이 

생기셔서 내가 집에서 애 넷을 보면서 일도 하게 되

었다. 그렇게 워킹맘의 재택근무 막이 오른 것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아침 7시 30분쯤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, 아이들

은 8시 30분쯤부터 온라인 수업을 들으러 흩어진

다. 미취학 아동인 막내는 혼자 심심해서 온몸으로 

굴러다니며 본인이 얼마나 심심하고 따분한지 행

위예술로 표현하고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는 아이

들은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. 정

오가 되기 전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

점심 먹고 과제까지 다 마쳐도 겨우 오후 1시. 이제 

남은 시간 아이들은 대체 뭘 해야 한단 말인가? 한

숨이 절로 나는 가운데 식탁 너머로 빨래통에 넘치

는 빨랫감도 보인다. 그렇다.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

동시에 육아와 살림까지 하게 된 것이다. 일과 육아

의 조합이라니......

남편도 지난 몇 달간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

를 해왔다. 출퇴근 이동 시간이 없으니 시간적 여유

가 생기긴 했지만 기상 시간이 늦어진 것 외에 다른 

것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. 근무시간에는 철저

히 아이들에게 분리되어 방문을 닫고 들어가 근무

에 집중하고 한 시간 점심시간도 칼같이 지키기 때

문에 보통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. 게다가 

남편의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고 그때도 

어차피 청소며 빨래, 아이들의 스케줄과 학교 과제 

제출 등은 관여하지 않으니 나와는 전혀 다른 질의 

재택근무를 해 왔던 것이다. 그래서 가끔 내가 생각

보다 업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이런

저런 다소 비현실적인 조언들을 건네준다. 하지만 

과연 설거지를 끝내고 젖은 손으로 바로 업무 모드

로 전환해야 하는 이질적인 간극의 불편함을 제대

로 이해할 수 있을까? 

사실 이번 주는 좀 지쳐가고 있었다. 목표대로 일

에 속도를 낼 수 없었고 거실 한복판에서 일하니 

집은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서 자꾸 한숨이 나

왔다. 몇 달 동안 집안에서 감금 생활을 해온 아이

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며 싸워댔

고 나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하나하나에 굉

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. 일과 육아 어느 하

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

있는 시간이었다고나 할까...... 

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다독일 필요가 있었다. 먼

저 내 자신이 인정을 해야 한다. 나는 애가 넷인 워

킹맘이고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다. 모든 것

을 빈틈없이 잘 해낼 수 없다는 것부터 받아들이자. 

집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며 일을 한다는 건 애초부

터 불가능한 미션이었을지도 모른다. 

하지만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

힘든지를 깨달으며 당연하게 여기고 누렸던 모든 

것들이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었다는 것 또한 깨닫

게 되었다. 출퇴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

워킹맘의 재택근무 체험기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

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1.5

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

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이었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저렴한 방과 후 

수업들은 최고의 혜택이었다. 빈틈이 생길 때마다 

SOS 청할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신 것은 나의 특권

이고 비밀병기 같은 것이었다. 

그래, 재택근무...... 일도 육아도 완벽할 수 없지만 

그래도 양립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. 가정에서 안전

하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

로 틈틈이 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. 재택근무

와 육아라는 쉽지 않은 조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

위해 오늘도 파이팅을 외쳐본다. 


